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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Stress during adolescence is related to undesirable nutritional intake and

negatively affects the growth and developmen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life stress, dietary behaviors and the intake of high-fat

containing snacks in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gi-do area.

Methods: The subjects were 700 high school students (350 males, 350 females) in

Gyeonggi-do from July to September 2014 and the survey was performed by using

questionnaire that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dietary behaviors, high-fat containing

snacks intake, and daily life stress.

Results: There was a gender difference in health-related life style and dietary

behaviors, and the life stres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 students than in male

students. For health-related life style, exercise frequency, hours of sleep and

conversation time with parents ha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s with life stress,

while smoking and perceived stress ha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life

stress. For dietary behaviors, the frequency of eating-out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life stress, while the changes in amount of meal intake under stres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life stress. The fat intake of ‘high-stress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and high-fat containing snacks consumed by this group

consisted of cookies, honey bread and fried foods.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ppropriate programs for the emotional stability

and stress relief of adolescents that provide continuous nutrition education focused on

proper snack intake, desirable dietary behaviors and nutrition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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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청소년기는 육체적·정신적 발육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이

므로 적절한 영양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조기 등교로 인

한 아침 결식과 빈번한 간식 섭취, 편의식품과 인스턴트식품

의 과도한 섭취 등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간식의 종류를 선택할 때 영양적인 측

면 보다는 맛 또는 편리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당이나 지방 함

량이 높은 간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2-4]. 

한편, 청소년기는 다양한 정서들이 급격하게 발달되는 시

기이므로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입

시 위주의 교육과 이로 인한 과도한 경쟁, 부모님과의 갈등,

교우관계 등 여러 요인으로부터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5, 6].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표출됨으로써

식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폭식을 하거나 불규칙하고 불균형

적인 식사 등의 식습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7, 8]. Kim

& Kim [9]의 성인 대상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강도가 증가

할수록 식습관 점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고, Kandiah 등

[10]의 스트레스 강도에 따른 섭취량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는 지속적인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과도한 당과 지방

이 함유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 영양 지식 부족으로 인해 간식 선택에 문제

점을 지니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식행동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 시기의 바람직하지 않은 영양

섭취로 인하여 영양불량을 초래함으로써 건강한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12]. 

그러므로 적절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부터 올

바른 식행동 형성 및 간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한 신

체활동을 통하여 정서적·정신적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스트

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에 위치한 일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 함량이 높은 간식의 섭

취 실태를 알아보고, 개인별 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식행동 간의 상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

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경기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총 793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무응답 또는 중

복으로 답한 93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회수된 설문지

700부(남학생 350명, 여학생 350명)를 조사자료로 이용하

였다. 본 연구는 명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2014-08001-02).

2. 설문조사

설문은 자가기록식 조사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

지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사항(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 나

이, 신장과 체중, 거주형태, 부모 직업, 가정 월 소득, 용돈),

식행동(평소 식행동, 스트레스 시 식행동, 간식습관), 고지

방 간식 섭취 실태, 생활 스트레스로 구성되었다.

일반사항은 연구 대상자의 성별, 나이, 신장, 체중과 주 평

균 운동횟수, 흡연유무, 1일 평균 수면시간,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도, 1일 평균 부모와의 대화시간 등의 건강관련인자로

구성되었다.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한 신장과 체중을 바탕으

로 BMI(Body Mass Index, kg/m2)를 산출하였고, 대한비

만학회(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00)[13]에서 아시아인 성인을 대상으로 설정한 기준을

사용하여 남녀 모두 BMI 18.5 kg/m2 미만은 저체중, 18.5

∼22.9 kg/m2은 정상체중, 23 kg/m2 이상은 과체중 및 비

만으로 분류하였다.

식행동은 총 7문항으로, 하루 평균 식사횟수와 식사의 규

칙성, 한 끼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 과식 정도, 외식 빈도, 간

식 섭취 횟수, 스트레스 시 섭취량 변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지방 간식의 섭취 실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지

방함유가 높은 가공식품 및 인스턴트식품 등을 참고하여 수

정·보완을 통해 5개 유형(제과류, 제빵류, 패스트푸드류,

분식류, 우유 및 유제품 & 커피), 24개 항목의 식품 목록을

구성하여 섭취 빈도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환산계수(먹지

않음: 0점, 월1∼3회 먹음: 2.0점, 주1∼2회 먹음: 6.4점,

주3∼4회 먹음: 15.0점, 주5∼6회 먹음: 23.5점, 1일1회

먹음: 30점, 1일2회 이상 먹음: 60점)를 이용하여 1개월 평

균 섭취 빈도를 산출하였다. 

생활 스트레스 설문지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스트레스

측정도구[14-15]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23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

정하게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스트레스 수준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생활

스트레스 총점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평균 및 표준편

차를 포함한 점수를 보인 군은 ‘중스트레스군’으로, 이보다

낮은 생활 스트레스 점수를 보인 군은 ‘저스트레스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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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높은 생활 스트레스 점수를 보인 군은 ‘고스트레스

군’으로 분류하였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들은 SPSS statistics 18.0 program을 이

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나이, 신장, 체중,

BMI, 고지방 간식 섭취 빈도, 생활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을 위하여 t-

test를 실시하였으며. 건강관련 인자와 식행동, 생활 스트레

스 강도별 분포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χ2-test(Chi-

square test)로 검정하였으며, 건강관련인자 및 식행동과

생활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모든 결과의 통계적 유

의성은 p < 0.05를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

결 과
—————————————————————————

1. 일반사항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16.6세이고, 신장은 남학생

174.1 cm, 여학생 160.1 cm이며 체중은 남학생 66.3 kg,

여학생 53.2 kg이었다. BMI는 남학생 21.8 kg/m2, 여학생

20.5 kg/m2로 정상 범위에 속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gender

Classification

Gender
Total

 (n=700)
t or χ2 pMale

 (n=350)

Female

 (n=350)

Age (years) 516.6± 50.61) 516.6± 0.6 516.6± 50.6 551.059 < 0.290

Height (cm) 174.1± 55.8 160.1± 5.4 167.5± 58.7 531.430*** < 0.001

Weight (kg) 566.3± 10.6 553.2± 7.3 559.7± 11.2 518.991*** < 0.001

BMI (kg/m2)2) Underweight 43 (12.3)3) 70 (20.0) 113 (16.1) 526.384*** < 0.001

Normal 200 (57.1) 227 (64.9) 427 (61.0)

Overweight 107 (30.6) 53 (15.1) 160 (22.9)

BMI 521.8± 53.1 520.5± 2.5 521.2± 52.9 556.002*** < 0.001

Health 

related life 

style

Exercise frequency

(times/week)

0 33 (59.4) 131 (37.4) 164 (23.4) 108.455*** < 0.001

1~2 112 (32.0) 130 (37.1) 242 (34.6)

3~4 104 (29.7) 48 (13.7) 152 (21.7)

5~6 31 (58.9) 19 (55.4) 50 (57.1)

7 70 (20.0) 22 (56.3) 92 (13.1

Smoking Yes 18 (55.1) 4 (51.1) 22 (53.1) 559.198** < 0.002

No 332 (94.9) 346 (98.9) 678 (96.9)

Hours of sleep

(hours/day)

< 5 49 (14.0) 57 (16.3) 106 (15.1) 516.521** < 0.001

5~ < 6 145 (41.4) 180 (51.4) 325 (46.4)

6~ < 7 109 (31.1) 93 (26.6) 202 (28.9)

7 ≤ 47 (13.4) 20 (55.7) 67 (59.6)

Perceived stress None 14 (54.0) 4 (51.1) 18 (52.6) 532.701*** < 0.001

A little 52 (14.9) 18 (55.1) 70 (10.0)

So-so 121 (34.6) 111 (31.7) 232 (33.1)

Much 135 (38.6)) 165 (47.1) 300 (42.9)

Very much 28 (58.0) 52 (14.9) 80 (11.4)

Conversation with 

parents

(minutes/day)

None 10 (52.9) 4 (51.1) 14 (52.0) 534.258*** < 0.001

< 10 56 (16.0) 36 (10.3) 92 (13.1)

10~ < 30 134 (38.3) 91 (26.0) 225 (32.1)

30~ < 60 100 (28.6) 117 (33.4) 217 (31.0)

60 ≤ 50 (14.3) 102 (29.1) 152 (21.7)

1) Mean± SD
2) BMI < 18.5: Underweight, 18.5 − 22.9: Normal, 23.0 ≤: Overweight
3) N (%), by χ2-test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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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련 인자 중 주 평균 운동 횟수는 ‘1∼2회/주

(34.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58.6%)이 여학생(25.4%)보다 ‘3회 이상/주’ 운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흡연 여부는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96.9%)이 흡연을 하

는 학생(3.1%)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고, 흡연을 하는 학생

중 남학생(5.1%)이 여학생(1.1%)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1).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5∼6시간(46.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67.7%)이 남학생

(55.4%)보다 ‘6시간 미만’ 수면을 취한다는 응답이 유의적

으로 높았다(p < 0.01).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도에서 ‘많이 받는다’에 응답한 비율

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 여학생

(62.0%)이 남학생(46.6%)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매

우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하루 평균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30분 이상’에 응답한 비

율이 남학생(42.9%)보다 여학생(62.5%)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01).

2. 식행동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식행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하루 평균 식사 횟수는 ‘3회(60.0%)’가 가장 높았으며,

식사의 규칙성은 ‘규칙적임(45.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2. Dietary behaviors of the subjects by gender

Classification

Gender
Total

 (n=700)
χ2 pMale

 (n=350)

Female

 (n=350)

Meal frequency

(times/day)

1 4 (51.1)1) 8 (52.3) 12 (51.7)

15.610** < 0.001
2 96 (27.4) 123 (35.1) 219 (31.3)

3 214 (61.1) 206 (58.9) 420 (60.0)

4 ≤ 36 (10.3) 13 (53.7) 49 (57.0)

Meal regularity Irregular 66 (18.9) 80 (22.9) 146 (20.9)

57.108* < 0.029Usual 134 (38.3) 101 (28.9) 235 (33.6)

Regular 150 (42.9) 169 (48.3) 319 (45.6)

Time of eating meal

(minutes)

< 10 97 (27.7) 29 (58.3) 126 (18.0)

73.845*** < 0.001
10~ < 20 204 (58.3) 191 (54.6) 395 (56.4)

20~ < 30 41 (11.7) 111 (31.7) 152 (21.7)

30 ≤ 8 (52.3) 19 (55.4) 27 (53.9)

Amount of meal 

intake

Too less 2 (50.6) 2 (50.6) 4 (50.6)

15.412** < 0.004

Less 19 (55.4) 40 (11.4) 59 (58.4)

Average 220 (62.9) 226 (64.6) 446 (63.7)

Much 94 (26.9) 78 (22.3) 172 (24.6)

Too much 15 (54.3) 4 (51.1) 19 (52.7)

Frequency of 

eating out

Never 55 (15.7) 50 (14.3) 105 (15.0)

53.714 < 0.446

1 time/month 55 (15.7) 59 (16.9) 114 (16.3)

2~3 times/month 144 (41.1) 160 (45.7) 304 (43.4)

1~2 times/week 84 (24.0) 66 (18.9) 150 (21.4)

3 times/week ≤ 12 (53.4) 15 (54.3) 27 (53.9)

Frequency of snack 

intake

Never 76 (21.7) 44 (12.6) 120 (17.1)

16.606** < 0.002

1~3 / week 147 (42.0) 142 (40.6) 289 (41.3)

4~6 / week 57 (16.3) 66 (18.9) 123 (17.6)

1 / day 54 (15.4) 64 (18.3) 118 (16.9)

2 / day ≤ 16 (54.6) 34 (59.7) 50 (57.1)

Changes in amount 

of meal intake 

under stress

Decrease 60 (17.1) 76 (21.7) 136 (19.4)

68.625*** < 0.001Same as usual 207 (59.1) 102 (29.1) 309 (44.1)

Increase 83 (23.7) 172 (49.1) 255 (36.4)

1) N (%), by χ2-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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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끼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0∼20분(56.4%)’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2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이 86.0%, 여학생이 62.9%로써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한 끼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유의적으로 짧았다

(p < 0.001).

한 끼 식사 시 섭취량은 ‘적당히 먹음’에 응답한 학생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적게 먹음’ 또는

‘매우 적게 먹음’에 응답한 여학생(12.0%)이 남학생(6.0%)

보다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 ‘많이 먹음’ 또는 ‘매우 많이 먹

음’에 응답한 남학생(31.2%)이 여학생(23.4%)보다 높은

분포를 보여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1). 

외식 빈도는 ‘2∼3회/월’에 응답한 학생이 43.4%’로 가

장 많았고, 성별에 따른 유의적이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간식 섭취 횟수는 ‘1∼3회/주’에 응답한 학생이 41.3%로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라 ‘1회/일’ 이상 간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한 여학생(28.0%)이 남학생(20.0%)보다 높은 분포

를 보여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1).

스트레스 시 식사 섭취량의 변화는 ‘평소와 같음’에 응답

한 학생이 44.1%로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증가한

다’고 답한 여학생(49.1%)이 남학생(23.7%)보다 많았고,

‘감소한다’고 답한 여학생(21.7%)이 남학생(17.1%)보다

많아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01). 

Table 3. Monthly consumption frequency of fat containing snacks of the subjects by gender

Classification

Gender
Total

(n=700)
t pMale

(n=350)

Female

(n=350)

Confectionery Chip 55.71± 56.591)2) 55.59± 56.07 55.65± 56.33 −0.236 0.813

Biscuit 51.78± 53.13 52.43± 54.62 52.11± 53.96 −2.166* 0.031

Cookies 52.41± 53.98 52.82± 54.21 52.62± 54.10 −1.330 0.184

Choco pies 54.29± 58.56 53.98± 55.86 54.13± 57.33 −0.561 0.575

Subtotal 53.55± 53.76 53.71± 53.68 53.63± 53.72 −0.563 0.573

Bakery products Pan bread 53.88± 55.79 54.03± 55.97 53.96± 55.88 −0.349 0.727

Cream bread 53.28± 55.10 53.24± 54.67 53.26± 54.88 −0.127 0.899

Cakes 50.88± 51.75 51.52± 53.07 51.20± 52.52 −3.359** 0.001

Doughnuts 51.37± 52.50 51.46± 52.62 51.42± 52.56 −0.469 0.639

Muffins 51.26± 52.86 51.44± 52.75 51.35± 52.80 −0.862 0.389

Pastries 51.14± 52.81 51.14± 52.25 51.14± 52.54 −0.009 0.993

Honey bread 50.69± 51.37 51.36± 52.47 51.03± 52.02 −4.395*** < 0.001

Subtotal 51.79± 52.14 52.03± 52.31 51.91± 52.23 −1.425 0.155

Fast food Hamburgers 53.55± 54.60 52.51± 53.18 53.03± 53.98 −3.504*** < 0.001

Pizza 52.62± 53.01 52.42± 52.73 52.52± 52.87 −0.880 0.379

Chicken 53.74± 54.06 53.47+53.79 53.60± 53.93 −0.905 0.366

French fries 52.22± 53.36 52.26± 53.52 52.24± 53.44 −0.163 0.871

Subtotal 53.03± 52.75 52.67± 52.60 52.85± 52.68 −1.807 0.071

Flour based foods Gimbap 53.93± 55.45 53.40± 55.00 53.66± 55.24 −1.332 0.183

Topokki 52.67± 53.99 53.71± 54.21 53.19± 54.13 −3.331** 0.001

Sundae 52.28± 53.93 52.32± 53.26 52.30± 53.61 −0.140 0.889

Fried Food 52.24± 53.88 52.32± 53.11 52.28± 53.51 −0.313 0.754

Hot dogs 51.41± 52.78 51.10± 52.43 51.25± 52.61 −1.600 0.110

Ramen 59.21± 57.28 55.95± 56.01 57.58± 56.86 −6.451*** < 0.001

Subtotal 53.62± 53.32 53.13± 52.65 53.38± 53.01 −2.159* 0.031

Dairy product & coffee Milk 15.24± 14.88 10.53± 12.47 12.89± 13.92 −4.543*** < 0.001

Ice cream 12.03± 59.10 14.23± 11.87 13.13± 10.62 −2.757** 0.006

Creamed coffee 52.23± 55.68 52.67± 55.63 52.45± 55.66 −1.032 0.303

Subtotal 59.83± 56.80 59.14± 56.43 59.49± 53.01 −1.379 0.168

Total 54.36± 52.51 54.14± 52.43 53.67± 52.22 −1.229 0.219

1) Never: 0, 1~3 times/month: 2.0, 1~2/week: 6.4, 3~4 times/week: 15.0, 5~6 times/week: 23.5, once/day: 30.0, 2 times/day ≤: 60.0
2) Mean± SD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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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지방 간식 섭취 빈도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고지방 간식 섭취 빈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고지방 간식의 섭취 빈도는 월 3.67회이며, 성별에 따라

남학생 4.36회, 여학생 4.14회로 나타났다. 

5개의 간식 유형에 따른 섭취빈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

유 및 유제품 & 커피’가 9.49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

에 따라서는 ‘제과류(남학생 3.55회, 여학생 3.71회)’, ‘제

빵류(남학생 1.79회, 여학생 2.03회)’에서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패스트푸드류(남학생

3.03회, 여학생 2.67회)’, ‘분식류(남학생 3.62회, 여학생

3.13회, p < 0.05)’, ‘기타류(남학생 3.75회, 여학생 3.58

회)’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간식 종류별 섭취빈도는 ‘제과류-비스켓

(p < 0.05)’, ‘제빵류-케이크(p < 0.01), 허니브레드(p <

0.001)’, ‘분식류-떡볶이(p < 0.01)’, ‘기타류-아이스크

림(p < 0.01)’에서는 여학생, ‘패스트푸드류-햄버거(p <

0.001)’, ‘분식류-라면(p < 0.001)’, ‘기타류-우유 및 유

제품&커피’(p < 0.001)에서는 남학생의 섭취빈도가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생활 스트레스 점수 및 강도별 분포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점수 및 강도별

분포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생활 스트레스 총점은 2.51점이며, 성별에 따라 여학생

(2.57점)이 남학생(2.44점)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1).

생활 스트레스 강도별 분포는 ‘저스트레스군’에서 남학생

19.4%, 여학생 11.7%, ‘중스트레스군’에서 남학생 66.0%,

여학생 71.4%, ‘고스트레스군’에서 남학생 14.6%, 여학생

16.9%로 나타나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5).

5. 건강관련인자 및 식행동과 생활 스트레스와의 상관성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인자 및 식행동과 생활 스트레스와

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건강관련인자에서 주 운동횟수(r=-0.159, p < 0.001),

수면시간(r=-0.094, p < 0.05), 부모와의 대화시간(r=

-0.119, p < 0.01)과 생활 스트레스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인 반면, 흡연(r=0.101, p < 0.01), 주관적 스트

레스 인지도(r=0.421, p < 0.001)와 생활 스트레스는 유

Table 4. Life stress score and distribution by the life stress level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Gender
Total

 (n=700)
t or χ2 pMale

 (n=350)

Female

 (n=350)

Life stress score 2.44± 0.601) 2.57± 0.54 2.51± 0.57 −2.906**2) 0.004

Distribution by stress 

level

Low level 568 (19.4)3) 541 (11.7) 109 (15.6) −8.020*

0.035Medium level 231 (66.0)3) 250 (71.4) 481 (68.7)

High level 551 (14.6)3) 559 (16.9) 110 (15.7)

1) Mean± SD
2) By t-test, 
3) N (%), by χ2-test
*: p < 0.05, **: p < 0.01

Table 5. The correlations among health-related life style, dietary behaviors and life stres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1)
Health related life style Dietary behaviors

H1 H2 H3 H4 H5 D1 D2 D3 D4 D5 D6 D7

Life stress
Male

−0.184**2)

(0.001)

0.138**

(0.010)

−0.110*

(0.039)

0.445***

(< 0.001)

−0.149**

(0.005)

−0.022

(0.688)

−0.001

(0.990)

−0.060

(0.263)

−0.052

(0.333)

−0.125*

(0.019)

0.003

(0.962)

0.068

(0.201)

Female
−0.062

(0.246)

0.079

(0.139)

−0.044

(0.412)

0.365***

(< 0.001)

−0.145**

(0.007)

−0.020

(0.706)

−0.090

(0.092)

−0.011

(0.835)

−0.059

(0.273)

−0.043

(0.421)

0.058

(0.277)

0.129*

(0.016)

Total
−0.159***

(< 0.001)

0.101**

(0.007)

−0.094*

(0.013)

0.421***

(< 0.001)

−0.119**

(0.002)

−0.017

(0.655)

−0.043

(0.251)

−0.058

(0.124)

−0.015

(0.694)

−0.087*

(0.021)

0.045

(0.237)

0.125**

(0.001)

1) H1: Exercise frequency (times/week), H2: Smoking, H3: Hours of sleep (hours/day), H4: Perceived stress, H5: Conversation with par-
ents (minutes/day), D1: Meal frequency (times/day), D2: Meal regularity, D3: Time of eating a meal (minutes), D4: Usual amount
of meal intake, D5: Frequency of eating out, D6: Frequency of snack intake, D7: Changes in the amount of meal intake under
stress

2)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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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식행동에서 외식 횟수(r=-0.087, p < 0.05)와 생활 스

트레스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스트레스 시

식사 섭취량의 변화(r=0.125, p < 0.01)와 생활 스트레스

는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고 찰
—————————————————————————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지

방 간식의 섭취 실태를 알아보고, 생활 스트레스에 따른 식

행동과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의 신체적 특징은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2015)[16]에서 남자 15~18세의 평균 신장 및 체중

인 171.4 cm, 62.1 kg보다 높았으며, 여학생의 신체적 특

징은 여자 15∼18세의 평균 신장 및 체중인 160.0 cm,

53.4 kg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섭취하는 고지방 간식은

‘아이스크림(13.13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7∼9월 사이

에 본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절적 영향을 받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Lee 등 [17]의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선호하는 간식에서 아이스크림의 빈도가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성

별에 따라 햄버거(p < 0.001), 라면(p < 0.001), 우유

(p < 0.001)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섭취빈도가 유의적으

로 높았고, 비스켓(p < 0.05), 케이크(p < 0.01), 허니브레

드(p < 0.001), 떡볶이(p < 0.01), 아이스크림(p < 0.01)

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Youn 등 [18]의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백색우유

(p < 0.01)와 햄버거(p < 0.01)는 남학생, 과자류(p <

0.001)와 아이스크림(p < 0.05)은 여학생의 섭취빈도가 높

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의 일부 항목과 유사하였으며, Doo

등 [19]의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남학생은 우유 및 유제

품(p < 0.05)과 면류(p < 0.01)의 섭취빈도가 높았고 여학

생은 과자류(p < 0.01)의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

의 일부 항목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Rhie 등 [20]의 중

학생 대상 연구에서 영양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과자나 빵 보

다는 과일이나 우유 및 유제품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는 결과와 같이 청소년기의 균형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가공식품 또는 편의식품 섭취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영양교

육이 필요시 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이 보통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인

지하고 있었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인지한 비율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생활 스트레스 점수

에서도 여학생이 2.57점으로 남학생 2.44점 보다 높게 측정

되었으며, ‘중스트레스군’과 ‘고스트레스군’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분포를 보임으로써 여학생의 스트레스 수

준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2012

년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 및 인지율

을 조사한 결과[21], 주로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69.6%)이 남학생(55.2%)

보다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안정 또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따라 식행동에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식행동의 경우 영양섭취 불균형을 초

래할 수 있다. Kandiah 등 [10]은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

스가 식행동에 악영향을 미쳐 평소보다 식이 섭취량이 훨씬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Torres & Nowson [22]

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일 때 당 또는 지방 함유가 높은

식품에 대한 기호가 증가하여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 스트레스

와 간식 섭취 빈도 간에 유의적인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으

나, 생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노출 시의 식사량 변화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일부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생활 스트레스와 하루 식사 횟수 및

식사의 규칙성 간에 유의적인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식사 횟수가 불

규칙적이며 특히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학생들보다 결식을 하는 경우가 유의적으로 높

다고 보고하였다[23, 24]. 청소년기에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거나 결식을 하게 될 경우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공복감으로 인해 간식이나 다음 끼니에서 과식을 하

게 되어 과체중이나 비만 또는 위장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

로, 급속한 신체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 건강하고

균형있는 신체발달을 위하여 규칙적인 식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 간식의 일부 항목에서 성

별에 따른 섭취빈도 차이를 보였으며, 생활 스트레스는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강관련 인자 중 운동 횟

수, 수면시간, 부모와의 대화 시간과 생활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식행동 중 스트레스 시 식사 섭취량 변

화와 생활 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성

장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충분한 영양 섭취

를 위하여 올바른 간식 선택 및 섭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

고,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안정 도모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

발 및 바람직한 식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영양교육

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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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경기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지방 간식 섭

취 및 생활 스트레스와 식행동 간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경

기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700명을 대상

으로 조사하였다. 건강 관련 인자 중 주 평균 운동 횟수는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

어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하루 평균 부모

와의 대화시간은 ‘30분 이상’에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상시 식행동 조사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빠른 것

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한 끼 식사 시 섭취량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트레스 시 식행동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식사량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식

사의 속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간식습관에서 간식을 섭취하는 횟

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4~6일/주’ 이상 섭취하는 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간식을 섭

취하는 이유로 ‘배가 고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

이 가장 선호하는 간식은 ‘과자류’가 가장 많았으며, 간식 선

택의 기준은 ‘맛’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간식 섭취 실

태 조사 결과, 간식의 월 섭취빈도는 3.67회로 나타났고 성

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났으

나 두 군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생활 스트레스 평균 점

수는 2.51점이었으며, 성별에 따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생

활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관련 인자

중 흡연,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도와 생활 스트레스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주 평균 운동

횟수, 수면시간,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생활 스트레스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식행동

에서 스트레스 시 식사 섭취량 변화와 생활 스트레스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외식 빈도와

생활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 전체 대상자의 생활 스트레스 강도에 따른 간식의

월 지방 섭취량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간식의 월 지방섭취

량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기지역 소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

구로써 전체 청소년을 대표하지 못했다는 점과 간식의 종류

를 24개 항목으로 간추려 연구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간식의 종류를 넓고 다양하게 함으로

써 대표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더 나아가 정확

한 섭취량 파악을 위한 방안으로 간식 섭취 실태에 관해 좀

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고등학생의 식행동과 건강

관련 인자는 생활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식행동과 영양적인

측면을 고려한 올바른 간식 섭취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영양교육이 요구되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각종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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